
S#1 어두운 공연장 무대 위의 끝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어두운 무대위에서 조명이 비추며 실루엣이 드러난다

배우B :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가는 다 죽어!

다시 암전되며 적자행진을 시작할 당시 닥쳤던 위기들이 

      슬라이드로 빠르게 넘어간다

S#2 공연장 무대위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배우A 등장 디밸롭 필요

배우A : 얼음!!! 나는 이 회사를 다녀봤어요.

다시 암전되며 공연장 계단으로 이동해 뛰어 올라가는 모습

S#3 공연장 계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배우 C,D,E 등장 고민 필요



배우A : C,D,E 에게 지시. 대사 추후 설정(카테고리 : 자산매각, 비용절감, 수익확대)

지시를 받을 때마다 각 배우 C,D,E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

이후에 계단을 뛰어가며 병정 2체를 제압하고 헉헉 거리며 앞을 바라본다.

계단 위에 자리한 공연장 문이 열리며 빛이 들어오고 병정 8명이 총을 들고 

정렬한채로 서있다.(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위한 장치임)

S#4 회의장 전면 (장소 : 아트센터 11F 대회의실)

암살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이정재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입고 있던 개량한복 상의를 휘날리게 벗는다.(“구멍이 두 개가 있지요”장면) 

배우A : 저에게는 아직 부채가 200조가 있지요! + 해당 영화 대사 활용해 극복할거라는 

내용 

개량한복 대신 오징어게임 참가자 츄리닝을 입으며 화면전환

S#5 공연장 계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츄리닝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치한 병정들에게로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 병정과 주인공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준다.

S#6 공연장 바깥

수양대군 이정재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강렬한 눈빛과 함께 카메라를 응시

배우A : 내가 흑자를 낼 상인가 

눈빛을 클로즈업하고 눈동자가 한전 로고로 바뀌며 마무리

-끝-


